
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수익이 늘어
난 은행들이 예대마진(예금금리와 대
출금리 차이)을 벌리는 식으로 이자
장사를 확대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
중시킨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
있다.
금융당국은 최근에서야 시중은행의

대출금리를 점검하겠다고 해 뒷북 대
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.
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‘2016년 10

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’에 따르
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
(신규취급액 기준)는 3.08%로 한달
전보다 0.05% 상승했다.
일반신용대출과 집단대출 금리는 유

사했지만 가계부채의 대다수를 차지
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.89%로
0.09%포인트 올랐다.
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한국

은행이 기준금리를 1.25%로 인하한
뒤 7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.66%
로 내려앉기도 했다. 하지만 이후 3달
만에 0.23%포인트가 뛰어오르며 3%
대에 다가섰다.
하지만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(예

금)금리는 찔끔 올랐다. 10월 예금 금
리는 1.41%로 3개월 전보다 0.1%포인
트 오르는데 그쳤다.
기준 금리 인하 요인이 없었던 지난

5월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5개
월 만에 과거 금리 수준을 회복한 반
면 수신 금리는 지난 5월 1.54%보다
0.13%포인트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
다.
상황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우대이율

은 인하하고 금리가 높은 수신 상품
은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
있다.
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

음달 10일부터 KB★Story통장과 KB연
금우대통장의 우대금리를 2.00%에서
1.00%로 내린다. KB사랑나눔통장의
기본금리도 1.00%에서 0.50%로 낮춘
다.
신한은행은 수시입출금식‘유(U)드

림레디고(Ready高)통장’의 우대이율
을 다음달 19일부터 연 최고 2.4%에
서 1.2%로 깎는다. 추가우대이율도
0.4%포인트 낮췄다.
KEB하나은행은 7일부터 정기 예·

적금과 상호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하
는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. 우
리은행도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 혜택
을 축소했다.
신한은행은 금리가 높은 수신상품의

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. 백화
점과 연계한 고금리 적금이라 홍보했
던‘신한 롯데백화점 러블리 적금’은
다음달 1일부터 가입할 수 없게 됐다.
러블리 적금은 기본금리 연 1.5%에
최대 연 8.5%의 리워드(환급금) 혜택
을 제공, 은행 정기적금의 평균 금리
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다.
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도

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
나섰다.
금감원은 당초 지난 국정감사에서

지적된 2% 미만의 특혜(우대) 금리에
대해서만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대
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
금리 산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

겠다고 밝혔다.
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열린

주례임원회의에서 금리는 은행이 자
율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대출금리
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
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.
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

“3분기 깜짝 실적을 낸 은행들이 예
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
폭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
전가하고 있다”며“가계부채가 1300
조원을 넘은 상황이어서 대출 금리를
0.1%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은 눈덩이
처럼 불어난다. 가계부채 증가는 경
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
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이어“금융당국은 비판 여론이 커지

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뒷북 행정
을 보이고 있다”며“소비자 피해가
큰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
세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/뉴시스

예금금리‘찔끔’·대출금리‘껑충’
10월주담대금리 2.89%

… 3개월간 0.23%p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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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95%가
하루 평균 55번 이용하는 카카오톡.
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어떻게 성
장한 걸까. 카카오는 아이유 소속사를
왜 2조원 가까이 주고 샀을까. 카카오
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.
창업 10년만에 국내 최대 모바일 기

업으로 성장한‘카카오’를 해부한 책
‘커넥트 에브리씽(Connect Everything):
카카오 이야기’가 30일 나왔다.
책은 카카오가 2006년 12월 작은 벤

처기업‘아이위랩’으로 출발해 거대
한 모바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
던 이유를 분석했다. 기획부터 집필까
지 카카오와 별도로 진행됐고, 프라이
버시 논란·문어발식 사업 비판 등
카카오의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벌어
진 각종 이슈까지 균형있게 다뤘다.
현직 카카오·네이버 출입기자인 장

윤희는 카카오톡 성장 과정과 다음카
카오 합병 출범, 카카오 사명 변경과
재출범, 멜론 인수, 신사업 이슈 등을
최전선에서 지켜봤다. 이 과정에서 카
카오 주요 임원진을 인터뷰하고 다양
한 관계자들을 만나며 카카오를 입체
적이면서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었다.
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창업 이야기

부터 카카오톡 성공 요인, 다음카카오
합병, 모바일 전략, 독특한 기업문화
등을 중립적 시선에서 취재·분석했
다. 한·중·일 모바일 메신저 삼국
지, IT업계에 86학번 의장이 많은 이
유, 카카오와 네이버 창업주는 동업하
던 사이란 점 등 흥미로운 업계 이야
기도 전한다.
책 말미에는‘모바일 온리’시대의

기업 자세를‘스파크’(S.P.A.R.K)라는
5개 키워드로 분석했다. /뉴시스

‘커넥트에브리씽’카카오분석서나와

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보급형
대화면 스마트폰‘갤럭시 온(On) 7’
판매를 30일 일제히 시작했다.
갤럭시 온7 출고가격이 39만9300원

으로 책정된 가운데 공시 지원금(일
명 보조금)은 KT가 가장 후하다.
이날 이통사 공시 내역에 따르면 스

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5만
원대 요금제 2년 약정 기준으로 KT는
21만7000원, LG유플러스 16만4000원,
SK텔레콤 15만4000원의 보조금을 책
정했다.
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KT 26만원,

SK텔레콤 17만3000원, LG유플러스 16
만6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.
여기에 휴대폰 대리점이 재량으로

집행하는 15%의 추가 보조금, 이동통
신사의 제휴 카드 할인 혜택을 더하
면 갤럭시 온7의 구매가는 더욱 낮아
진다.
한편 갤럭시 온7은 대화면 중저가

스마트폰으로 5.5형(138.8㎜) 넓은 화
면에 3300mAh 배터리 일체형으로 디
자인됐다. 8mm 얇은 두께에 색상은
블랙과 골드 2가지로 나왔다.

/뉴시스

이통3사,‘갤럭시온7’출시…지원금KT최대

차량공유기업 쏘카는 업계 최초
로‘테슬라 모델S’를 도입한다고
지난달 30일 밝혔다.
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프리

미엄 세단 테슬라 모델S는 올해 3
분기 북미 지역 프리미엄 세단 시
장 판매 1위를 차지한 모델이다.
주행 매니지먼트 시스템, 차선이

탈경고, 주차센서, 자동 긴급 브레
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, 센터
페시아에 자리한 17인치 터치스크
린을 통해 차량 내 모든 기능을
제어할 수 있다.
쏘카는 이번 테슬라 도입을 기념

해 쏘카 이용 고객 50명을 대상으
로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.
쏘카 이벤트 페이지(https://

goo.gl/I7q53x)에서 원하는 시승
날짜와 시간을 골라 응모하면 된
다. 대여요금과 주행요금, 보험료
는 전면 무료다.
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

당첨자의 시승 일정은 내달 6일부
터 오는 2017년 1월3일까지다. 오
전과 오후 1회 4시간씩 시승할 수
있다.
쏘카가 도입한 테슬라 모델S는

고객 시승 이벤트 이후 친환경 전
기차 카셰어링 및 커넥티드카 연
구에 활용될 전망이다.
또 쏘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

카우앤독 1층 주차장에 테슬라 플
래그십 존을 마련하고 테슬라 차
량을 전시할 예정이다. /뉴시스

고객50명대상무료시승이벤트진행

쏘카, 카셰어링최초‘테슬라’도입

보험다모아 출범 1년 이후 온라인
자동차 보험 점유율이 15%까지 늘어
났다.
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

화문센터포인트에서 보험다모아 출범
1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
에 대해 발표했다.
보험다모아는 지난해 11월30일 핀테

크의 일환으로 모든 보험상품을 인터
넷을 통해 비교, 가입할 수 있도록 구
성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다.
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

우 보험다모아 출시 전 수입보험료
비율이 11.2%(2015년 상반기·4863억
원)에서 11.4%(2015년 하반기·5701
억원)으로 0.2%p 증가에 그쳤다.
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

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
료 비율은 15.2%로 3.8%p 상승했다.
금액도 7799억원 36.8% 늘어났다.
또 보험료가 15% 이상 저렴한 온라

인 전용 자동차 보험 취급사가 1개에
서 9개로 많아졌다.
보험다모아의 방문자수는 월 평균 9

만명에 이르러 11월1일 기준 100만명
을 넘어섰다. 탑재된 보험 상품 수도
217종에서 1년새 322종으로 48% 늘어
났다.
가입가능한 상품은 ▲자동차보험 11

종 ▲보장성보험 178종 ▲여행자보험
22종 ▲연금보험 38종 ▲저축성보험
47종 ▲단독형 실손의료보험 26종 등
이다.
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

서 응답자의 51%가 보험다모아에서
보험 가입을 시도했고, 이 가운데

75%가 온라인 전용상품을 가입한 것
으로 조사됐다.
이들은 자동차보험(33%) 가입을 위

해 보험다모아에 접속했다고 응답했
고, 단독형 실손의료보험(22%)과 여
행자보험(16%), 보장성보험(14%) 등
이 뒤를 이었다.
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“단독형

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온라
인 채널에 가장 적합한 상품”이라며
“보험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
용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/뉴시스

온라인자동차보험점유율 15%로늘어

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'붐업코리아(Boom-Up Korea) 수출상담
회'에 참석한 국내기업들이 1:1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.

붐 업 코리아 수출상담회

예금금리 1.41%

… 0.1%p 증가그쳐

은행들우대이율인하하고

금리높은예금은중단도

보험다모아출범1년

상반기수입보험료비율 3.8%p↑

금액 7799억원 36.8%↑

부안으로

마실오세요

만복건설주식회사 임직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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